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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먼저 성과지표 공개…조직 쇄신 앞장” (매일경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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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터 반기별로 최고경영자(CEO)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공개하는 등 딜로이트 안진의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신임 총괄 대표이사(50)는 지난달 업무 시작과 함께 

‘변화’에 경영 방점을 찍었다. 딜로이트 안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홍 대표는 1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해 딜로이트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 시장에서 매출 1위에 오른 회사로, 딜로이트 안진 역시 국내에서 

고객과 인재들의 첫 번째 선택(1st choice of client & talent)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CEO인 나부터 KPI를 설정하고 파트너들의 변화를 리드하며 

조직원 모두에게 변화의 강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취임 직후 사내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 600여 명이 참여한 사내 라이브 영상채팅도 실시했다.  

그는 “회계업의 본질로서 감사 퀄리티 향상, 성장을 견인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소통이 절실하다”며 

“40분간 진행된 라이브 채팅 이후 CEO에게 기대하는 질문과 제언을 들었고 앞으로 이를 정례화해 소통하는 

딜로이트 안진의 문화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인재가 오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역량 

있는 파트너 15명 이상을 영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세무, 재무자문·인수·합병(M&A) 등 모든 

분야에서 넘버원에 오르겠다는 것도 그의 목표다.  

 

홍 대표는 “감사 부문은 외부감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스스로 개혁을 단행했고, 선제적 대응으로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연중 감사를 통해 연말 감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체계(Early 

warning, No surprise at Year End)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는 보다 터프(Tough)한 

감사가 될 수 있지만 신뢰성,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안진에서 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무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대표는 “세무 전문가만 500명, 

파트너급만 50여 명으로 지금도 국내 최고를 자부한다”며 “딜로이트 프라이빗 전문팀을 통해 단순 세무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경영권 승계, M&A까지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 분야의 꽃인 M&A에서는 특히 자신감을 보였다. 해외 M&A 부문은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경험과 

실력을 자랑한다는 시각이다.  

 

홍 대표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미국 오디오업체 하만 인수, LG전자의 오스트리아 조명업체 ZKW 

등 크로스보더 딜에서 가장 많은 실적으로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며 “딜로이트 글로벌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PE)를 위한 자문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매일경제 레이더M이 집계한 2018년 리그테이블 M&A 회계자문(발표 기준) 분야에서 18

조 9884억 원의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딜로이트 안진은 KCC컨소시엄의 모멘티브 인수, 신한금

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CJ제일제당의 슈완스 인수 등 2조 원 이상 주요 딜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홍 대표는 총괄대표에 올랐지만 M&A 부문만큼은 직접 챙기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다짐했다. 홍 대표는 “기

업은 비주력 산업(Non-core Asset)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크로스보더 딜, PE는 유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 나온 알짜 자산과 기업과의 공동 해외 진출 니즈 등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간의 메인 클라

이언트였던 기업과 PE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M&A 마켓 성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thebell League Table]빅딜 쓸어담은 딜로이트 안진, 1분기 ‘선두’  

(더벨, 4.1) 

 

[M&A/회계자문] 삼정KPMG 2위…EY한영은 4위권 밖으로 밀려 

 

2019년 1분기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부문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의 약진이 눈에 띈다. 지난해 ‘빅 4’ 

가운데 꼴찌로 한 해를 마감했던 딜로이트 안진은 1 분기 1 위를 차지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반면 지난해 ‘도시바메모리 딜’ 단독 자문 덕에 

정상에 등극했던 EY한영은 1분기 단 한 건의 

실적만을 올리며 6위로 주저앉았다.  

 

더벨이 집계한 2019년 1분기 M&A 회계자문 

부문 리그테이블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이 완료 

기준 조정점유율 33.03%(10 건, 약 

5 조 7975 억 원)로 1 위에 올랐다. 2위는 

삼정 KPMG가 차지했다. 삼정 KPMG는 

1분기 13건의 딜을 종결지으며 거래 건수로는 

딜로이트 안진을 앞섰지만, 거래 규모(약 

4조 768억 원) 면에서 밀렸다.  

 

딜로이트 안진은 다수의 ‘조 단위’ 딜에 이름을 

올리며 경쟁사를 압도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2조 2989억 원)와 웅진씽크빅의 코웨이 지분 22.17% 인수(1조 6831억 원) 등 대형딜에서 

회계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에 1조원을 투자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도 

회계자문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2600억원), 오케스트라어드바이저스코리아의 홍인터내셔날 

인수(1200억원) 거래에도 관여해 실적을 추가했다.  

 

삼정 KPMG는 조정점유율 30.16%으로 2위를 기록했다. 조 단위 딜은 없었지만 미들 사이즈급 거래에 

이름을 올리며 착실히 실적을 쌓았다. 삼정 KPMG는 SK네트웍스의 AJ렌터카 인수 회계자문을 비롯, 

SK그룹의 베트남 유통기업 마산그룹 투자에도 자문을 제공했다. 시몬느자산운용의 이월드 

인수(2200억원) 거래 역시 삼정 KPMG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위였던 삼일 PwC는 조정점유율 22.05%(11건, 약 2조 5074억원)로 3위를 

기록했다. 거래 건수로는 딜로이트 안진과 같지만, 규모가 수백억원대인 중소형 딜이 많아 거래 규모에서 

다소 밀렸다. 삼일 PwC는 코웨이 딜에서 매도자인 MBK파트너스에 회계자문을 맡았다. 이외에 

카페 24의 필웨이 인수 거래(840억원)와 SK의 미국 스마트글라스 생산업체인 키네스트랄 인수 

거래(1100억원)에도 각각 매각 측, 인수 측 자문을 수행했다.  

 

지난해 도시바메모리 딜을 통해 첫 1위의 영예를 차지했던 EY한영은 올해 1분기 들어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 중이다. EY한영은 완료 기준으로 단 한 건의 실적만 올리며 조정점유율 2.30%로 

6위에 그쳤다. 중소형 회계법인인 현대회계법인(조정점유율 5.06%)과 성도회계법인(3.62%)에도 

밀리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이마트가 미국 유통기업 ‘굿푸드 홀딩스(Good Food Holdings)’를 



인수하는 거래(3075억원)에서 인수 측 자문을 제공한 게 EY한영의 1분기 유일한 성과였다.  

 

다만 EY한영은 1조 3000억 원 규모의 빅딜(Big Deal)인 린데코리아 거래에서 인수 측 자문을 제공한 

실적이 2분기 반영될 예정이어서 2분기 누적 기준 4위권 입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린데코리아 

딜의 경우 현재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마쳤고 4월 중 거래 종결을 앞두고 있다.  

 

 

[시그널]우리 vs 맥쿼리…불붙는 동양·ABL 인수전 (서울경제, 3.3) 

 
안정적 사업구조에 재매각 용이 

굼융지주에 대형 PEF까지 눈독 

운용사 인기 높아지며 몸값도 껑충 

매각가 동양 1,000억·ABL 300억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맥쿼리금융 그룹도 동양자산운용과 ABL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한다. 이들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하이자산운용에서도 한 차례 경쟁한 바 있다.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지닌 중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

기가 높아지면서 몸값도 뛰는 분위기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JP모건을 주관사로 동양자산운용과 ABL자산운용을 매각하기 위한 

제한적 경쟁입찰을 벌인 결과, 우리금융지주와 맥쿼리투신운용 등 복수의 예비후보를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동양자산운용은 약 1,000억 원 이상, ABL자산운용은 300억 원 대를 매각가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달 22일 DGB금

융지주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공개 매

각 중인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 

인수전에도 예비후보(숏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으며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부

상하고 있다. 맥쿼리 역시 하이자산운용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는 동양자산

운용 인수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자산운용과 하이자

산운용 동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하

이자산운용 예비후보에는 우리금융지주 

외에 키움증권과 홍콩계 신생 사모펀드

(PEF)운용사인 뱅커스트릿(BKS) 등이 

선정됐다. 

 

대형금융지주사의 전유물이었던 금융회

사 인수 합병(M&A)전에 대형 사모펀드(PEF)까지 가세하며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안정적인 사

업구조와 금융지주에 되팔 가능성이 매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덩치를 키워야 하는 우리금융은 자산

운용부터 신탁사까지 거의 모든 매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맥쿼리 등 PEF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이

후 되팔기 쉬운 매물에 관심을 두면서 경쟁하는 구도”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가장 적극적인 M&A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 외

에 ABL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물론 동양자산과 ABL은 운용규모가 각각 21조원, 8조원으로 크기는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M&A 전략은 내년 3월에 맞춰져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9월 금융당국에 자기자본비

율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인데 신청 후 약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부터는 대규모 자본 활용이 가능해

진다. M&A를 통해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할 상황이다. 

 

맥쿼리 이외 MBK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PE)등 대형사모펀드(PEF)도 금융회사 인수

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캐피탈·손해보험 패키지 인수를 추진했

고 롯데카드와 손해보험 인수전에서 맞붙었다. 

 

IMMPE의 행보도 눈에 띈다. IMMPE는 사모펀드에 금기시됐던 은행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다. 2016년 우리

은행 민영화 당시 과점주주로 참여해 6% 지분을 보유했고 지난해 말에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거듭 참여하며 지분을 9.9%까지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의 경쟁 상대인 신한금융지주의 전환우선주 



7,500억원에 투자했다.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면 IMMPE는 3.7%의 지분을 갖게 된다. IMMPE는 

잠재적인 매물로 거론되는 교보증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롯데카드 입찰에도 이름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라는 큰 손이 나타난 데다 사모펀드 역시 외부 변수가 많은 제조업보다 배당 수익

과 재매각이 쉬운 금융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대형 M&A 딜, 다음 타깃은? (한경비즈니스, 3.12) 

 

[커버스토리=2019 M&A 대예측]  

CJ헬로·대우조선 이어 넥슨까지… ‘새로운 길목’ 선점 경쟁, 국경 넘는 크로스보더 인수 ‘대세’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우선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의 M&A 건수는 702건으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건수보다 주목되는 것은 M&A 

규모다. 연초 이후 초대형 M&A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같은 빅딜이 성사된 데 이어 10조 원 넥슨이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최근 M&A 시장의 특징은 조 단위의 굵직한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두산이 

4조 5000억 원에 밥캣을 인수한 이후 한동안 수조원의 대형 거래가 눈에 띄지 않았었다. 지난해 

5월 SK의 도시바 인수(20조원)로 전체 M&A 거래 규모가 수직 상승했다. 올해는 1분기부터 빅딜이 

잇따르며 역대급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또한 가열되고 있다. 

M&A의 큰손인 

사모펀드(PEF)가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과거 M&A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대기업들도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롯데카드 입찰에 10여 

곳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결단도 

과감해졌다. CJ제일제당은 

사료사업부를 M&A 매물로 

내놓았다. 핵심과 비핵심을 

가르는 사업 재편의 수단으로 

기업들이 M&A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그린 필드 투자’에서 ‘브라운 필드 투자’로 

 

최근 M&A 시장이 달아오르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이 자리한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M&A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과거와 같이 한 기업이 다양한 산업을 모두 

수행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때로는 과감한 매각을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사와의 통합을 통해 힘을 공유하는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M&A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획득하는 추세다.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짓던 

‘그린 필드 투자’에서 우량한 기업과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브라운 필드 투자’로 기업 투자의 축이 옮겨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연수 NH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은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높을 때는 신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시장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기술과 제품을 사고파는 게 

산업 전략 상 쉽고 유리하다”며 “미국과 한국 모두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보면 M&A 건수와 액수는 

경제성장률·금리와 역방향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M&A 성공 경험을 축적하면서 기업들도 자신감을 키웠다. 사모펀드 등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 또한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한국 M&A 시장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외환위기 당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자산을 팔면서 

국내 M&A 시장이 형성됐다면 재무적 투자자(FI), 대기업, 자문사·컨설팅 등 이해관계인이 얼개를 

이루면서 투자은행(IB)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1999년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과 홍콩사무소에서 20년간 M&A와 주식 발행 업무를 담당해 온 

정형진 한국 골드만삭스 기업금융 부문 대표는 “한국의 M&A 시장은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 구조나 주주 구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시장 또한 선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날로 활발해지는 M&A의 트렌드는 동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왜 기업들이 

M&A를 필요로 하는지’의 관점에서 ‘핵심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크로스보더)’, ‘신성장 동력 발굴’, 

‘비핵심 사업 정리’, ‘업계 구조조정과 재편’, ‘규제 환경 변화’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1. 통합(consolidation)의 시대, 업종별 구조조정 일어난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M&A 시장의 토픽 중 하나는 ‘디스트레스딜(일시적인 이유로 

저평가된 매물)’이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단 관리하에서 다시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았다. 대한전선과 대우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디스트레스딜이 지난 3년에 걸쳐 

상당수 소진돼 왔다. 그리고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상징적인 기록을 남겼다.  

 

한국의 조선업이 불황에 빠진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딜 성사는 산업 

통합(consolidation)의 의미를 가진다. 조선업이 빅 3에서 빅 2 체제로 재편된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의 많은 산업 부문에서 이와 같은 업계 구조조정과 재편의 필요성을 가진다. 

시멘트산업·해운업·유선방송업 쪽에서도 M&A가 활발했다.  

 

김이동 삼정 KPMG 전무는 “특히 자동차 부품, 중공업, 커머더티 케미컬, 제지 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기업 간 통합과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통합과 효율화를 고민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SK와 삼양사가 화학섬유 분야를 분사해 휴비스로 통합한 바 있다.  

 

2. 성장 전략의 변화, 선택과 집중이 살길이다 

 

기업에도 성장 전략의 큰 변화가 엿보인다. 과거 문어발식 성장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핵심에 집중하고 비핵심은 매각하는 기조다. 삼성그룹이 화학 사업을, 롯데그룹이 

금융업을, LS그룹이 자동차 부품업을, 현대중공업그룹이 증권 사업을 매각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최근 일어나는 M&A의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비핵심 자회사를 매각한 사례로는 LS오토모티브와 동박·박막 사업부 매각, CJ헬스케어 매각 등을 

꼽을 수 있다. LS엠트론은 동박·박막 사업(배터리 소재)과 오토모티브(자동차 전장 부품)를 

사모펀드 KKR에 양도하고 트랙터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은 

지난해 CJ헬스케어를 한국콜마에 1조 3000억 원에 매각한 데 이어 최근 사료사업부(1조 원 이상)도 

매물로 내놓았다. 식품·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LG그룹은 앞서 2017년 1월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SK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 그룹이 반도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실트론을 팔았다. 반대로 SK그룹은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실트론을 품에 안았다. 기업들 스스로 포커싱을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한계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속적인 ‘가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효익’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3·4세 경영진의 선택이 주목된다.  

 

3.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 

 

선택과 집중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먹을거리,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의 ADT캡스 

인수, 삼성의 하만 인수, LG의 ZKW 인수, 현대백화점의 한화 L&C 인수, 신세계의 까사미아 인수 등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로 분류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보안 사업 업체 ADT캡스(3조 원)를 인수하는 빅딜을 추진했다. 

사물인터넷(IoT)과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 확보 차원이었다. LG는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제조사 ZKW를 인수(1조 4460억 원)하기 위해 3년여의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해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업체를 선택했다. 삼성의 하만 

인수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였다.  

 

4. 대세는 크로스보더, 올해도 확대 전망 

 

최근 아웃바운드를 비롯한 크로스보더 거래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대상 기업을 

국내에서 찾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다. 특히 LG의 ZKW 인수, 삼성의 하만 인수 등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딜로 평가된다.  

 

또한 네이버와 미래에셋그룹이 동남아시아의 승차공유 업체 그랩에 투자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가 협력해 투자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권 확보에 집착하지 않고 

소수 지분 투자를 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KCC는 2011년 영국 실리콘 기업 바실돈을 인수한 이후 지난해 7년 만에 아웃바운드 시장에 

나섰다. KCC컨소시엄의 미국 모멘티브 인수(3조 4000억 원)는 최근 크로스보더 사례 중 삼성의 하만 

인수 다음으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CJ제일제당의 슈완스 등 해외 식품 업체 인수, SK그룹의 엠팩 

인수 등이 대표적인 크로스보더 사례에 해당한다.  

 

M&A 전문가들은 올 한 해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본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M&A 가운데 특히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의 증가가 눈에 띄고 

실제 고객들로부터 아웃바운드 M&A 문의를 받고 있다”며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기술 경쟁력 등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크로스보더 M&A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동남아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5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이슈도 중요 

 

최근 정부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각에 나서는 M&A 수요도 적지 않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사내 

매출이 많은 계열사를 합병하거나 별도로 매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비상장사는 내부 거래 비율이 12% 이상(연매출 기준)이면 정부 규제를 받는다.  

 

최근 일어난 거래 중 한화 S&C와 LG서브원의 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5월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따라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옛 한화 S&C를 분할한 뒤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 바 있다. LG그룹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인 계열사 서브원을 

매각했다. LG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을 처분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 SK의 해운 부문 매각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김이동 

삼정 KPMG 전무는 “대주주 개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는 올해도 지속적인 매각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SI(IT 서비스)·물류·MRO·단순임가공 계열사가 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기업의 합종연횡도 주목받는 트렌드다. 신세계·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분사 후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과 같이 기업의 성장 동력 사업부에 PE의 자금이 수혈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썸플레이스는 분사 후 앵커 투자를 유치했고 11번가 또한 분사 후 H&Q 투자를 

이끌었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주목되는 딜은 무엇일까.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본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재편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라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가 

티브로드를 합병한 데 이어 유료방송업계 시장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유료방송업계에서 

크고 작은 M&A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F 포트폴리오도 주목해 볼만한 체크 포인트다. PEF는 통상 5~8년의 라이프사이클을 갖는다. 그리고 

펀드 만기가 돌아오는 매물들이 올해 대거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남상욱 딜로이트 안진 M&A 그룹 전무는 “지오영·메타넷·할리스·태림포장·대한전선·모나리자·쌍용제지· 

·잡코리아 등 빈티지가 오래된 PE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매각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특히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와의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통적인 소비재, 제조업에서 온라인·O2O 사업,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사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PE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 케이블·위성 TV 눌렀다 (미주한국일보, 3.22) 

 

저렴한 시청료 무기 가입자수 앞질러 응답자 65%가 가입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수가 전통적인 유선 케이블·위성 TV 가입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 온라인판이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최소 1개의 비디오 스트리밍(라이브TV·온 디앰드 포함)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에 

유선 케이블TV나 위성TV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5%로 나타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수가 유선 서비스 가입자보다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평범한 미국 가정은 최소 3개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91%는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한번에 3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본다고 대답, 꽤 많은 시간을 비디오 

시청에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의 47%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려면 몇개 서비스에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57%는 “어느 순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서비스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많은 가입자들은 “저렴한 시청료에 끌려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최근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이제 유선 케이블 TV와 비교해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가정의 43%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케이블TV를 모두 이용한다고 답변해 적지않은 비용을 엔터테인먼트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브 스트리밍 TV의 경우 디렉TV나우, 유튜브TV, 슬링TV, 훌루 라이브TV,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뷰 등 5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보는 온 디맨드 서비스의 경우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훌루 등 3개 업체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라이브TV, 넷플릭스·훌루·아마존프라임으로 대표되는 유료 서비스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튜비TV(Tubi TV), 플루토TV(PlutoTV) 등 콘텐츠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쓸데 없는 채널을 너무 많이 제공하고,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는 등 소비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한때 유선TV를 끊었던 소비자 중 일부가 다시 유선TV로 

돌아가는 현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US포춘] 2019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포춘, 4.1) 

 

당신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혁신을 어떻게 장려하는가? 또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 혁신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어떻게 확실히 하느냐’이다. 우리는 회사가 속한 산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번 22번째 연간 리스트에 오른 상위 기업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모든 직원들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 과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가장 분명한 사례가 올해 1위에 오른 힐튼 Hilton 호텔이다. 

100년 역사를 가진 이 서비스 기업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밀레니얼 팀 멤버 리소스 그룹 Millennial Team Member 

Resource Group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직원들(이 경우엔 가장 젊은 직원들)에게 최고 아이디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힐튼의 

최고인사책임자 매슈 스카일러 Matthew Schuyler는 

“적극적으로 조언과 새 아이디어, 배움, 경험을 얻으려는 

시도는 (우리 회사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략) 

 

26 위 딜로이트 Deloitte 

당신은 10년 후 어느 자리에 있을까? 딜로이트는 커리어 내비게이터 Career Navigator라는 툴을 통해,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한다. 직원들이 앞으로의 경력 경로(career track)와 가능한 다양한 진로를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회사는 최근 미국 내 지점 30곳에서 ‘포용성 위원회’를 출범했다. 모두의 

우려와 관심을 논의할 ‘공동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1980~94년생 Y 세대, 미래 모빌리티 주력 고객” (뉴시스, 4.4) 

 

1980년부터 1994년 사이 출생한 ‘Y세대’가 

커넥티드·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서비스의 주력 

고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딜로이트 컨설팅 김태환 상무는 최근 발행된 ‘딜로이트 

코리아 리뷰’ 12호에 딜로이트가 세계 20개국 2만 

5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버나 

그랩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합리적 가격과 편리성으로 인해 최근 타다, 쏘카 등 

승차 공유, 승차 호출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런 

서비스는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자가 차량 운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미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들 역시 이들 대체 수단을 전혀 사용치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가끔 이용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 상무는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 “한국의 경우 정기적인 이용자 비중이 전년도 19%에서 5%로 

급감했음이 관찰됐다”며 “이런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1980~1994년 사이에 출생한 현재 



20·30대인 Y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와 X세대의 뒤를 있는 Y세대는 정보기술이 고도화된 세상에서 디지털 원어민으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연결’(always connected)된 라이프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X세대가 다소 이기적으로 비칠 만큼 자아실현과 개성 표출에 집착하고 대중문화에 열광했던 반면, Y세대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진정성에 더 가치를 두며, 낙천적 성향이 더 강해 저축보다는 소비,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상무의 설명이다.  

 

김 상무는 “자동차가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모빌리티의 미래가 제시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 커넥티드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의효율성, 모빌리티 서비스의 장점은 다른 세대보다는 Y세대의 

성향에 부합한다”며 “Y세대가 주류로 편입될 때까지 그들이 새롭고 통합된 이동수단을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호감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계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안전 기준을 업계에 제시해야 한다”며 “업계 또한 첨단 기술의 기능성보다는 사용성과 안전성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동차업계가 선도해 온 커넥티드 차량의 경우 소비자의 지불 의향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축적 중인 차량 데이터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신규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독점하려 하기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참여자들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성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orea excels in regenerative medicine’: Deloitte Anjin (Korea 
Herald, 4.10) 

 

South Korea excels in the field of regenerative medicine, one of three key next-

generation gene technologies, said Amit Agarwal, managing director at Deloitte 

Consulting in San Francisco. 

  

Agarwal spoke at Deloitte Anjin’s 

seminar for Life Sciences and 

Healthcare Solutions, held at the 

Korea Pharmaceutical and Bio-

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Seocho, Seoul on 

Tuesday. 

  

With worldwide health care 

spending estimated to top $10 

trillion by 2022, global pharma 

sales are anticipated to reach 

$1.2 trillion by 2024. Approved gene- and cell-based orphan drugs -- rare disease 

treatments -- will account for over $9 billion in sales by 2024, according to Deloitte. 

 

Amit Agarwal, managing director at Deloitte Consulting in San Francisco, speaks at a 

Deloitte seminar at KPDMA in Seocho, Seoul, Tuesday. (Lim Jeong-yeo/The Korea Herald) 

 

This is where the three key next-generation gene technologies come in: modification of 

gene expression, gene correction and regenerative medicine. 



For gene expression and correction, the US and Europe, which have enjoyed a head start, 

host about 80 percent of gene therapy companies. China is chasing in the race, with a 

substantial volume of clinical trials.  

  

As for regenerative medicine, which centers on the ability to grow new cells and organs 

to replace damaged ones, Korea is the leader.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regenerative medicine. It dominates and moves forward.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gone further than most other companies in how to 

manipulate and control cells,” Agarwal said.  

  

The majority of approved regenerative medicines come from Korea. Korean firms with 

approved regenerative medicines acknowledged by Deloitte Anjin include Sewon 

Cellontech’s Ossron, Cha Bio & Diostech’s Hyalograft 3D, Tego Sciences Holoderm and 

Kaloderm, Anterogen’s Queencell and Cupistem, FCB Pharmicell’s Cellgram-AMI, 

Medipost’s Cartistem and Corestem’s Neuronata-r.  

  

These medicines cover wound care, cartilage replacement, heart conditions, 

ophthalmology and intravenous cell therapy.  

Deloittes’ statistics say that between 2015 and 2018, upfront payments for acquisitions 

for next-generation therapy technologies notched in excess of $100 billion, 

demonstrating the market value.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pects 200 

applications yearly for investigational new drugs in the cell and gene therapy stream by 

2020. The agency foresees 15 to 20 approvals per year by 2025. 

  

Combined with efforts to make treatments more affordable for the public, the market is 

expected to draw increased investment to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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